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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o 한·호주 방송통신 협력강화 및 지역방송 운영현황 등 파악

2. 출장 국가 : 호주(시드니, 브리즈번)

3. 출장 기간 : ’19년 12월 2일(월) ~ 12월 7일(토), 4박 6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허 욱

2 운영지원과 비서관 한 성 만

3 홍보담당관 과장 박 동 주

4 지역미디어정책과 사무관 손 견 우

5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이 성 용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영욱 연구원, 김지은 통역사 동행

5. 주요 활동

o (정부간 협력) 호주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방문을 통하여 기관 간

업무교류 및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 등 논의

o (지역방송 현황파악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호주의 지역방송

운영현황 및 제도 등 파악

6. 선물수령 관련

o 선물 신고 여부 : X (수령한 선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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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활동

 1. 호주 공영방송(ABC) 방문·면담

□ 일 시 : ‘19. 12. 3(화), 15:00 ~ 17:00

□ 장 소 : ABC 방송국(700 Harris Street, Ultimo, NSW 2007)

□ 면담자 :

o (방통위) 방통위 상임위원, 홍보담당관, 비서관, 손견우·이성용 사무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영욱 연구원, 김지은 통역사 배석

o (ABC 방송국) 제레미 밀러(Jeremy Millar) 총괄이사, 등

□ 세부 면담내용

[ ABC 기관 소개 ]

o (KCC) ABC 기관의 현황(설립배경, 조직, 인력, 등) 소개를 부탁드림

o (ABC) 매주 1700만 호주 국민이 ABC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호주

국민 80%가 ABC를 신뢰한다고 조사가 됐음. 우리는 디지털에 많이

주력하고 있고, 뉴스 앱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2017년 통계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1987년부터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해 오고 있음

아시다시피 호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ABC방송

시청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큰 도전 과제임. 인구분포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인구는 동부 바닷가에 집중되어 있어(일명 J-curve)

우리의 라디오 방송사들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 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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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는 차별성(distinctiveness), 디지털 참여(digital engagement), net reach,

신뢰 등 지수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요 목표는 호주

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송사가 되는 것임. 그러나 최근 TV

방송이 하락세에 있어 우리에게 큰 도전 과제임. 인터넷의 발달로

방송과 라디오를 떠나는 이용자들을 ABC 인터넷 플랫폼에 안착시

키는 것이 과제임.

호주 국민이 ABC를 연상하면 뉴스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호주

국민이 ABC 뉴스의 품질과 독립성을 신뢰하고 있음. ABC 재원은

100% 호주 세금으로부터 마련되고 있고, 광고는 없음. 따라서 국민

신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예산은 대략 10억 호주 달러이며,

TV 방송사 4개, 다양한 라디오 서비스(라디오 서비스 4개, 지역 라디오

50여개, 디지털 라디오 DAB+ 6개 등) 그리고 남반구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ABC 영상 플레이어인 iview를 통해 다양한 기기(아이패드, 스마트

TV 등)에서 ABC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 현재 삼성, LG 스마트

TV에서도 이 앱이 지원되고 있음. ABC Listen은 팟캐스트, 라디오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아이폰 앱임. 전국 56개 지역에서 직원 4,000

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일하고 있음

o (ABC) 근본적으로 ABC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뉴스 방송이고, 높은

수준의 뉴스 제공이 첫 번째 대응 방법임. 내년초에 도입될 뉴스

전략은 뉴스와 사실 확인방법을 개선하는 조치를 담고 있음. 우리는

매우 철저한 편성(editorial) 정책과 민원 대응 절차를 갖추고 있어

만약 실수를 할 경우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음. 앞으로

우리 뉴스에 있어 신뢰도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사실

확인 작업(fact checking)도 할 것임.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생태계에 들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호주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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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고 찾아올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임.

Australia Talks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는데, 처음에는

54,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하여 시청자의

사고방식, 태도, 경험을 알아봤음. 이민, 헬스케어, 교육 등 현안들에

대해 호주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고, 조사 결과를 기반

으로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음. 우리가 호주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해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음. 내년에는 ABC 보도국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더 많은 공동체 뉴스 스토리를 발굴할

계획임. 이 설문조사는 매 선거 때 실시하는 조사 모델을 따른 것임.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ABC가 가장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우리를 찾아옴.

[ 재원 관련 ]

o (KCC) 디지털 재원, TV에 대해서, 다양한 플랫폼의 요청이 많기

때문에 재원 증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원 증가 의사결정은

어디서 하는지?

o (ABC) 연방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음. 수신료를 받는 다른 공영

방송사와 달리 ABC는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예산 삭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많지 않고, 예산 인상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내부적인 효율성을 높여야 했음. 20년 전 디지털 전환이 시작

됐을 당시 정부가 모든 방송사에게 전환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했음.

앞으로 다음 세대 기술 전환이 있을 경우, 전체 산업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기를 희망함. 우리는 기존의 방송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추후 전통

방송에 투자를 줄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큰 압박을 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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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소개, OTT 관련 ]

o (KCC)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서비스 정책

및 규제,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임.

FCC 모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장관급인 위원장 1명,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2008년 설립된 이후 한국의

방송통신 규제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 통신 시장의 이용자

보호 정책, 방송 시장의 이용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문제,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담당함.

한국에서도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음. 특히 젊은층에

서부터 OTT로 시청 패턴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데, ABC방송은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o (ABC) 콘텐츠 카탈로그(catalog) 면에서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없기에

제품(영상 플레이어) 기능 면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능을 개선하고

있음. 우리 플레이어에 이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다른 공영방송과 협력

해서 할지가 고민임

[ 젊은이들의 라디오 TRIPLE J ]

o (ABC) 전체적인 라디오 방송의 하락세에 반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서비스인 ‘Triple J‘는 예외임. 18~24세 연령대를 공략

하고 있으며 49세 미만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젊은 음악 기반

라디오임. 사이트를 보시면 ABC 브랜드가 안보일 정도로 Triple J

자체 브랜드 힘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음. 전국 FM 라디오와 주 수

도에서는 DAB로 제공하고 있음. Triple J의 뉴스쇼인 Hack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스토리 위주로 뉴스를 제공하고 젊은층에

다가감. Triple J는 강력한 음악 기반 위에 뉴스뿐만 아니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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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술 콘텐츠도 기획하고 있음.

우리 자매 공영방송사인 SBS는 Pop Asia란 DAB 라디오에서

Kpop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방송도 잘 되고 있음.

ABC가 먼저 뉴스 방송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

방송일 것임. 부모들이 ABC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Bluey란

애니메이션이 선풍적인 성공을 누리고 있음.

o (KCC) Triple J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라디오 RF로만 나가는지?

아니면 통합체계 네트워크 운영 기획으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젊은

층의 참여 및 진행의 정도는?

o (ABC) 우선 AM 아날로그 라디오 시절 라디오 방송은 글자 3개로

이름을 지었음. 첫 번째 숫자는 주(State)를 의미했고, 나머지 두

글자는 방송사가 정할 수 있었음. 원래 Double J란 시드니 지역

유스(youth)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ABC가 이 서비스를 시드니에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의미로, 그리고 AM에서 FM 전환하는 의미로

Triple J 이름을 지었음. 그리고 app, FM 라디오, 위성, 노트북을

통해 청취할 수 있고 Spotify서비스와도 연동됨. 마지막으로 Triple

J의 직원들은 대부분 젊고, 더 젊은 진행자로 교체하는 노력도 한

바 있음.

Unearthed란 호주 뉴 뮤직 어플을 소개하자면, 호주의 뉴 인디 밴드

들이 Unearthed의 자기의 음악을 올릴 수 있은 서비스임. 청취자

들이 투표를 통해 인기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인기 밴드나 곡은

Unearthed 방송에 나아가 Triple J 방송에 나갈 수 있음. 이제 많은

인디 음악 소속사들이 전통적인 스카웃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

Unearthed 서비스를 통해 새 밴드를 발굴한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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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방송 관련 ]

o (ABC) 아마 산불 연기를 맡았을 텐데, ABC는 재난방송도 제공하고

있음. 필요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호주인들이 우리를 지지

하는 것임.

o (KCC) 지역별로 진행되는 건가요? 전국 단위로 필요한 방송이 되는

시스템인지? 재난방송관련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운영 하는지?

o (ABC) 각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직원 8~20명이 모든 지역뉴스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원만 함. 더 많은 지역 스토리를 주

정부 차원 또는 전국 차원으로 확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음.

[ 지역방송 및 공동제작 ]

o (KCC) 방통위에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음. 공동

제작을 라디오보다 TV와 많이 하는데, ABC에서 공동제작하는 것이

있는지? 또는 한국 지역방송과 콘텐츠 공동제작 경험이나 의향이

있는지?

o (ABC) 뉴스를 제외하고 우리의 TV프로그램 대부분은 공동제작으로

외부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라디오 공동

제작은 많지 않음. 지금까지 영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중국

등과 공동제작을 했었고 한국과 했는지는 확인해야겠지만,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 어려움(barrier)은 없음.

o (KCC)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포맷 또는 저작권을 나눈다거나,

공동투자 등의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림. 관심이 있다면

방통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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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BC) 공동투자나 포맷,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지만 공동투자가 가장

보편적인 모델임. 양국 TV나 영화산업에서 잘될 포맷, 이야기,

장소를 발굴하는 것임. 성공적인 사례로는 ABC와 넷플릭스가 Pine

Gap이란 드라마를 공동 제작했는데, 양 측이 공동투자(넷플릭스가

더 많은 비용 부담) 형태로 하였고, ABC가 최초 방송권과 VOD 권한은

갖고, 그 기한이 만료된 이후 넷플릭스가 그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갖고 글로벌 배급권을 행사함. 또 예전 호주와 중국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호주-중국 어린이 프로그램도 공동제작 한 바 있음

[ UHD 정책 관련 ]

o (KCC) UHD 정책 진행이 궁금함. 한국은 지상파 UHD 도입한

상황임. 콘텐츠 제작에 UHD가 필요하지만, 송출하는 데 투자

부담이 커서 공영방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ABC의 UHD 전략과

정책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림

o (ABC) 호주에서는 UHD를 위한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UHD 관련 활동이 더딘 편임. 재작년 KBS를 방문했을 때 KBS의

UHD방송이 부러웠음. 호주에서는 아직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 UHD(4K)는 온라인으로만 제공이 가능한 기술이며, 현재 수요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아직 4K 콘텐츠 제작 또는

장비 구축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음. 앞으로 콘텐츠 수출을 감안

하면 4K 제작을 고려해야겠지만, 명확한 전송 경로가 생기기 전에는

많은 활동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마무리 ]

o (KCC)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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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BC) 감사합니다. 공동제작이 흥미로운 주제이며 한국과의 이런

기회가 있다는 점을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음.

o (KCC) 공동제작이나 방송통신이 결합된 OTT 서비스, 브로드밴드

유지/운영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한국 방송사와 연결

및 대표나 임원진과 만날 기회를 추진하겠음

< 붙임 - 면담 사진자료 >

< 기념 사진 > < 면담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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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신미디어청(ACMA) 방문·면담  

□ 일 시 : ‘19. 12. 4(수), 11:00 ~ 12:30

□ 장 소 : 통신미디어청(5층/65 Pirrama Rd, Sydney, NSW 2009)

□ 면담자 :

o (방통위) 방통위 상임위원, 홍보담당관, 비서관, 손견우·이성용 사무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영욱 연구원, 김지은 통역사 배석

o (통신미디어청) 네리다 오루플린(Nerida O’Loughlin) 청장 등

□ 세부 면담내용

[ 기관 소개 ]

o (ACMA) KCC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함. 만나게 되어서 반가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양 기관의 공동주제(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o (KCC)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방문단을 환영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어 감사드림. 우선 방통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서비스 정책 및

규제,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임

위원회 위원은 장관급인 위원장 1명,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2008년 설립된 이후 한국의 방송통신 규제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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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로는 지상파 방송 및 방송광고 관련 정책 수립, 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 방송통신 시장조사 및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 윤리 확립,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이 있음

호주 ACMA 기관은 방송과 통신위원회가 통합되었다고 들었음.

기관에 대해서 소개 해 주기를 부탁드림

o (ACMA) 말씀하신대로 ACMA는 2005년에 호주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ABA)와 호주통신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ACA)의 수평적 합병으로 탄생하였음.

그 당시에는 새로운 미디어 신기술을 대비하여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해 탈피하여 미래의 미디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함. 그리고 경쟁과 관련된 업무는 ‘경쟁과 소비자규제 기관’에서

맡게 되었음

저희 ACMA는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5명의 상임위원이 있고, 3명의

비상임 위원이 있음. 우리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2명에 대해

기관 간 교차 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음. 저는 ‘경쟁과 소비자규제

기관’에서도 보직을 맡고 있음

o (KCC) 저희가 듣기에는 상당히 독특한 직무제인 ‘교차 보직제’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 것 같음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데

ACMA는 어떤지?

o (ACMA) 우리도 방통위의 체계와 비슷함.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음

o (KCC) 방송부문에 있어서 방송허가는 방송 주파수 배분 등 방송

허가 전반에 대해서 ACMA가 담당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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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CMA) 방통위 마찬가지로 ACMA가 맡고 있음

o (KCC)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의 전반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관련업무의

소관은 어떻게 되는지?

o (ACMA) 우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으로 전문기구인 e-Safety Office를

운영하고 있음. 이 기구의 활동을 위한 지원은 ACMA가 맡고 있음

최근 들어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업무가 부각되고 있음.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서비스 등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소관에 대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직개편방안을 마련

하고 있는 중임. 곧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소관업무를

재편할 예정임

o (KCC) 말씀하신부분은 최근 각 국가에서 공통으로 느끼는 부분인

것 같음. 한국도 개인정보보호 관련으로 법 개정 등 소관을 재편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OTT, 지상파 UHD, 5G 서비스 ]

o (KCC) 전 세계적으로 유투브가 확산되면서 가짜뉴스의 문제가 확산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균형된 정보전달을 위한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더불어 글로벌 OTT 사업자의 진출 등 각 국가에서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호주 정부는 어떤 대응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함

o (ACMA) OTT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음. 국내 뉴스 및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중에 있음. 특히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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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크다고 생각함. 조만간 조사결과가 나올것으로 기대되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OTT 사업자들의 영향은 통신시장에도 미치고 있음. 가령,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를 통한 통신인프라에 대해 OTT 사업자들이 그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어떻게 판단 할 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에 있음

그리고 공영방송사에 대한 질문은 호주의 공영방송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상업방송사들의 광고시장에 종속되는 등 문제에 대해서는

덜 영향을 받는 것 같음

추가적으로 호주 방송사들은 지역편성쿼터의 적용을 받고 있음. 편성

쿼터 의무화에 대해 계속 유지할지 OTT 사업자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o (KCC) 한국도 말씀하신 상황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 특히 한국은

공영방송사에도 일부 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새로운 OTT 플랫폼인

Waave를 새로 출범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음

더불어 각 국가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같은 고민을 하는 만큼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o (ACMA) 호주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모두 지상파이고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 두 가지 방송스타일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

하고 있음. 최근 새롭게 요금제를 통한 방송형태가 생겼고 30%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호주 국민들(99% 정도)은 지상파를

통해 무료로 시청하고 있음

o (KCC) 한국은 지상파 UHD 기술을 도입해 운영중임. 한국이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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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기술을 도입하다보니 장비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많음.

호주의 UHD 기술도입 현황은 어떠한지?

o (ACMA) 호주에서는 현재 폭스텔을 통해 위성으로 일부 UHD를 제공

하고 있으나, 지상파들은 HD방송으로 방송을 제공하고 있음. 호주의

자연환경 등을 감안할 때 UHD 방송은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현재 방송사들과 UHD 방송 도입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 주파수 문제 및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하면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특히, 국민들의 시청행태가 대부분 지상파를 통하고 있어, UHD로

전환할 경우 전환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움

o (KCC) 한국은 TV 제작사 등 가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UHD, 8K

방송 등선제적인 방송기술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시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o (ACMA) 호주는 삼성과 LG와 같은 글로벌 가전사업자들이 없어서

그런 고민은 조금 덜 하는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부러움.

다만 콘텐츠 제작사들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하고 판로를 개척

하기 위해 새로운 방송기술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KCC) 혹시 호주 정부가 방송정책 등을 구상할 때 한국정부의 경험

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유하겠음

[ 호주의 통신 정책 ]

o (KCC) 한국 정부는 5G 전략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가입

자가 300만을 넘어가고 있음. 호주의 5G 전략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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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CMA) 호주 정부도 관련 전략을 마련하였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작년에 주파수 경매를 마무리하였음. 두 번째로 5G

서비스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소규모 시범운영하고 있음. 세번째로 규제

정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음. 호주 정부도 5G 가능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호주 5G 미래경제활성화 전략 >

o 호주 정부는 적시에 5G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5G-Enabling thefuture
economy)을 2017년 10월 발표함

o 5G는 이동통신 기술의 다음 단계로서 향상된 연결성, 더 빠른 네트워크 속도와

대역폭, 매우 낮은 대기시간을 약속함. 5G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및 산업 응용분야
확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사용자 사례는 운송,

건강, 제조, 농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o 이후 다음 단계에서는 정부가 통신 이외의 부문에서 부문별 규제 체계를 업
데이트 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워킹그룹을 설립 할 예정임

o (KCC) 한국 정부도 5G를 통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미래 성장

동력으로 5G가 자율자동차, 교육, 보건의료 등 미래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o (ACMA) 현재 호주에서 시범운영중인 5G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광산과 농업분야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음

통신정책 관련으로 한 가지 추가하자면, 2009년에 국가 브로드밴드

통신망 전략을 마련하였음. 2020년까지 호주 전역에 광케이블 설치 할

계획이며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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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국가 브로드밴드 통신망 전략 >

o 국가브로드밴드통신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NBN) 전략은 2020년까지 호주

전역에 차세대 브로드밴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통신문화부(DCA)의 전신인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Department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가 2010년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도
입한 정책으로 호주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o NBN은 100개 이상의 도매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차별 없는

도매 전용 브로드밴드 접속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통신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음

o NBN이 보급되면서, 호주의 가정과 기업의 절반 이상이 100개 이상의 서비스제공

업체 중 하나를 통해 NBN 서비스를 주문 할 수 있게 됨

o (KCC) 한국 정부는 5G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

들을 기울이고 있음. 그 중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정책논의가 진행

되고 있음. 호주 정부는 이에 관련한 정책이 있는지?

o (ACMA) 현재의 호주 정부는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의 수익구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곧 맞이할

문제라고 보고 있음.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관련 정책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음

호주는 한국과 달리 통신부문에서의 자료조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추진

하고 있고, 방송부문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음. 다만,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국의 규제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o (KCC) 한국의 경우 방송기술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정책이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OTT 실시간 방송서비스의 경우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소관에

대한 이슈가 대두 되고 있음. 호주의 경우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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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CMA) 현재 호주는 콘텐츠 부분은 규제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향후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함. 듣기로는 영국과 캐나다

에서는 관련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KCC) 한국도 OTT 콘텐츠 내용규제는 하지 않고 있으나, 방송과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o (ACMA) 호주도 마찬가지로 법적 체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분류체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각

나라별로 체계가 다를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므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글로벌 사업자들이 각 나라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공동대응이 더욱 더 필요할 것임

[ 공영방송 지원, 가짜뉴스 대응 ]

o (KCC) 호주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80%가 넘는다고 알고 있음. 공영

방송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가짜뉴스 대응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o (ACMA) 호주의 공영방송사는 2개(ABC, SBS)가 있음. ABC는 매년 10

억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광고는 불허하고, SBS는 2억5천

달러를 지원받고 광고는 일부 허용되고 있음. 예산편성은 총액을 지정

해주면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마련함. 가짜뉴스와 관련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플랫폼사와 논의중에 있음. 또 ACMA가 진실을

판별하는 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음.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음.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으로 ABC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함. 호주의 사업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

o (KCC) 한국의 미디어리터러시 정책은 교육부, 문화부 및 방통위에서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음. 방통위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통해 8개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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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CMA) 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해 우리도

관심이 있음. 우리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지역단위의 커뮤

니티 모델로 운영되기를 희망함

o (KCC) 우리는 지역센터가 없는 곳에는 미디어 장비를 갖춘 미디어

버스를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ACMA) 미디어 버스 운영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음. 호주에

적용하기에도 적합해 보임

[ 마무리 ]

o (ACMA)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동안 많은 정보를 공유한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함. 향후에도 한국 정부와 여러 부문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됨

o (KCC) 호주의 통신과 미디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음. 방송·통신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나가길 희망

하며, 저희 대표단을 환영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림

< 붙임 - 면담 사진자료 >

< 기념 사진 > < 면담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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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티 방송협회(CBAA) 방문·면담

□ 일 시 : ‘19. 12. 4(수), 11:00 ~ 12:30

□ 장 소 : 커뮤니티 방송협회(44-54 Botany Rd Alexandria, NSW 2015)

□ 면담자 :

o (방통위) 방통위 상임위원, 홍보담당관, 비서관, 손견우·이성용 사무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영욱 연구원, 김지은 통역사 배석

o (커뮤니티 방송협회) 존 비셋(Jon Bisset) 협회장 등

□ 세부 면담내용

[ 기관 소개 ]

o (KCC) 방통위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서비스 정책 및 규제,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임

o (KCC) 2008년 설립된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업무로는 지상파 방송 및 방송광고 관련정책 수립, 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이 있음

o (KCC)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공동체 라디오가

활성화되어 있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방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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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환경 ]

o (KCC) CBAA에서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o (CBAA) TV, 일반적인 Radio 등 다른 미디어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도 글로벌 OTT 확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의한

영향이 커지고 있어 예의 깊게 주시 중임

- TV 등 시청각 매체에 비하면 라디오, 특히 공동체 라디오는 아직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 서비스와 On-Demand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필요성 등을 느끼고 있음

【공동체 라디오 개요】

o (KCC)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 현황은 어떠한지?

o (CBAA) 호주에서의 라디오는 공영방송, 상업방송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의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호주에는 약 450개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그 중, 70%가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o (CBAA) 공동체 라디오 콘텐츠는 주로 원주민, 종교, 음악, 언어 등

각 지역에 특화된 내용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뉴스를 읽어주는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

[ 공동체 라디오 재원 ]

o (KCC)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운영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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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BAA) 재원은 크게 광고 및 협찬 등 후원, 기부금, 정부 지원금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주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라디오 방송 관련 교육 제공에 따른 수익금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매년, 공동체 라디오의 전체 수입은 1억 호주 달러이며, 정부 지원금은

전체 수입의 20% 수준인 2,000만 호주 달러 수준임

[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

o (KCC) 한국에서는 라디오 청취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청취자층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호주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o (CBAA) 호주의 라디오 청취율은 높은 편이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젊은 청취자층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은(FBI, SYN 등) 젊은 청취자 층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제공하고 있으며,

- 학생들의 방송국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라디오와 친근함을 유지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세우고 있음

[ 공동체 라디오 수신환경 ]

o (KCC) 호주에서 라디오 수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o (CBAA) 호주 국민들은 AM, FM, DAB 등 전통적인 방식과 스마트폰

앱, AI 스피커 등 신규 기술을 활용하여 라디오를 청취 중임

- 청취행태가 점차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옮겨감에 따라 청취

자가 원하는 송수신 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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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자 참여환경 ]

o (KCC) 방통위는 청취자의 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방송된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호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지원 또는 사업이 있는지?

o (CBAA) 공동체 라디오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 2,000만 호주 달러 중

약 300만 호주 달러는 콘텐츠를 위한 지원금이며,

-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o (CBAA) 대부분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가 전체 방송

분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공동체 라디오 인력 ]

o (KCC) 공동체 라디오 운영 시 자원봉사자가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정규직 비율은 어떤지?

o (CBAA) 방송국 사정에 따라 정규직과 자원봉사자 규모는 상이함

- 통계적으로, 70%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지 않으며, 25%는 1∼3명, 5%는 3∼30명의 정규직을 채용 중임

o (CBAA) 공동체 라디오 운영에 참여하는 전체 자원봉사자는 2,600명

수준이며, 각 방송국 규모에 따라 자원봉사자 수는 수십 명부터 수

백 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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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라디오 관련규제 ]

o (KCC) 한국에서는‘09년도 7개의 사업자가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방송을 송출 중이며, 5년마다 재허가를 받는

등 방송국 운영을 위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은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o (CBAA)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도 5년

마다 재허가를 받고 있음

- 그 외에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된 행동

지침(Code of Practice)을 CBAA와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이 함께

마련하여 ACMA의 승인을 받음

- 행동지침은 허가 관련 사항, 콘텐츠 내용 및 편성에 관한 사항, 각

지역의 커뮤니티 참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호주 디지털 라디오 현황 ]

o (KCC) 호주에서 디지털 라디오 전환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o (CBAA) 디지털 라디오 전환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현재 각 주 수도를

중심으로 디지털 라디오가 방송되고 있음

- 현재 많은 방송국들이 AM, FM, DAB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나, 최근 스마트폰 앱, AI 스피커 등을 통한 청취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매체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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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성 ]

o (KCC) 호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이 생각하는 지역성(Localism)의

의미는 무엇인지? 콘텐츠 제작 시 지역성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o (CBAA)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은 직접 제작 또는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콘텐츠를 공급받고 있으며, 지역 콘텐츠를

직접 제작 할 경우에는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관련 기준으로 해당 방송국이 허가받은 지역에서 제작된 콘텐츠일

것, 방송 수신 지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등이 있음

- 다만, 지역 콘텐츠 편성 비율에 대한 규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지역 콘텐츠 편성 비율은 30%에서 100%로

다양하며, 전체 방송국의 지역 콘텐츠 편성 비율은 70% 수준임

[ 공동체 라디오 지원 ]

o (KCC) 호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o (CBAA) 최근 기업들의 광고가 페이스북 등 SNS로 이동함에 따라

방송국 경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아울러, 1972년 최초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한 이래 그 역사가

50년이 되어감에 따라 많은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들의 방송 장비

노후화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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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라디오 정부 지원방식 ]

o (KCC)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재정 지원은 어떠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지원 시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o (CBAA)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재정 지원은 CBF

(Community Broadcastion Foundation)를 통해 이루어짐.

- CBF는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 재단으로, CBF를 통해

공동체 라디오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송에

대한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있음

- CBF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신청서 평가를

통해 종교, 민족, 언어 등에 관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체 라디오의 설립 목적을 반영하고자 노력함

[ 재난방송 ]

o (KCC)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 재난방송 의무가 있는지? 재난방송 시

공영방송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o (CBAA) 약 10년 전 빅토리아 주에서 심각한 산불이 발생한 이후

해당 주에서 재난방송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기술과 장비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재난방송을 할 수 있음

- 빅토리아 주 이외 지역에 재난방송 관련 규정은 없으나, 일부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전국단위 방송이 다루기 어려운

현지 상황을 적극적으로 현지 주민에게 알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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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몇몇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현지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마무리 ]

o (KCC)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음

- 향후, 양국의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함

< 붙임 - 면담 사진자료 >

< 기념 사진 > < 면담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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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족공동체 라디오(4EB) 방문·면담

□ 일 시 : ‘19. 12. 4(수), 11:00 ~ 12:30

□ 장 소 : 민족공동체 라디오(140 Main Street, Kangaroo Point, QLD 4169)

□ 면담자 :

o (방통위) 방통위 상임위원, 홍보담당관, 비서관, 손견우·이성용 사무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영욱 연구원, 김지은 통역사 배석

o (민족공동체 라디오) 조 프렛(Jo Pratt) 사무총장 등

□ 세부 면담내용

[ 기관 소개 ]

o (KCC) 방통위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서비스 정책 및 규제,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임

o (KCC) 2008년 설립된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업무로는 지상파 방송 및 방송광고 관련정책 수립, 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이 있음

o (KCC) 공동체 라디오가 활성화되어 있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고,

한국어 방송 현황을 파악하고자 4EB를 방문하였음

- 28 -

[ 4EB 기관 현황 ]

o (KCC) 다른 공동체 라디오와 구별되는 4EB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o (4EB) 호주 내 다른 지역에도 다양한 언어를 통해 방송하는 민족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이 존재함

- 민족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중 가장 큰 규모인 우리 4EB는, 800여

명의 자원봉사가 참여하여 있으며, 매주 50여 개의 언어로 제작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각각 언어마다 그룹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있으며 각 그룹에는 위원회를 두어 운영 중임

o (4EB) 우리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연방법(Federal Law)에

의해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부과됨

- 예를 들면, 한 시간 분량의 콘텐츠 중 음악 콘텐츠는 최대 60%를

방송할 수 있으나 최소 하나 이상의 호주 음악이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 분량은 각각의 언어로 제작된 콘텐츠이어야 함

- 기본적인 의무사항만 지켜진다면 자유로운 콘텐츠 구성이 가능함

[ 4EB 재원 ]

o (KCC) 4EB는 비영리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국 운영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o (4EB) 4EB의 재원은 정부 지원금, 회원 구독료, 기부금, 협찬 등

후원금의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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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금이 약 30%, 회원 구독료가 약 30%, 기부금이 약 30%

이며 후원금의 비중은 높지 않음

o (4EB) 정부 지원금은 매년 약 2,000만 호주 달러 규모이며,

CBF(Community Broadcasting Foundation)을 통해 지원 중이며,

- 그 중, 호주 전역의 민족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는 약 200만 호주

달러가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금의 많은 비중은 호주 공동체 라디오

협회인 CBAA(Community Broadcasting Association of Australia)와

민족 공동체 라디오 협회인 NEMBC(National Ethnic Multicontrol

Broadcasting Council)에 지원됨

[ 4EB 운영방식 ]

o (KCC) 지상파를 이용하는 라디오는 무료의 보편적 방송이 일반적인데,

4EB는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

o (4EB) 청취자는 회원 가입 시 구독료 지급과 함께 50여 개의 언어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각 그룹에 32명 이상의 회원이 모

였을 때 해당 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에 편성될 수 있음

-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 방송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청취자들은 책임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4EB 비전 ]

o (KCC) 4EB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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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EB) 4EB가 시작된 이유는 호주의 소식을 각각의 커뮤니티들이

사용하는 자신들의 언어로 전달하기 위함이었음

- 이러한 설립 목적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을 통해

방송이 제공됨에 따라 각 커뮤니티의 모국과 호주 이민자들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o (4EB) 아울러, 호주 내에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결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함

[ 4EB 방송시설 ]

o (KCC) 여섯 개의 방송 스튜디오 안내를 잘 들었고, CD, Tape, LP

등 다양한 형태의 음원을 통해 청취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인상 깊었음

- 일곱 번째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는 중계차가 있는데, 중계차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o (4EB) 매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4EB의 중계차를 통해

약 80개의 행사가 취재되고 있음

- 각 언어그룹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개최되는 행사 취재를 위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나, 중계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 주요

행사 위주로 현장 방송이 이루어짐

[ 4EB 한국어 방송 ]

o (KCC) 4EB의 한국어 방송 현황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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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EB) 매주 화요일 23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방송되고 있으며, 20분

분량의 코너 네 개가 격주로 편성되어 뉴스, 문화, 예술, 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한국어로 전달하고 있음

- 최근 젊은 청취자들은 실시간 방송을 듣기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어 SNS 등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o (KCC) 주요 청취자 계층은 어떻게 되는지?

o (4EB) 호주 유학 및 워킹 홀리데이 중인 학생들과 이민자들이 주로

듣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본국에서 듣는 청취자도 있음

o (KCC) 어떤 코너가 가장 인기 있는가?

o (4EB)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고 함께 고민하는 코너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 청취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o (KCC) 한국어 방송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작되는지? 방송 전문가

들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없는지?

o (4EB) 한국어 방송은 100%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제작되고 있으며

각각 봉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진이 일정하지 않음

- 그러나, 전문적인 방송 실무 및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자원 봉사자

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음

o (4EB) 아울러, 방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언어그룹 내 기본 교육과

4EB 자체 교육 등을 통해 방송 자격을 획득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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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획득 후에도 시험방송 등을 통해 충분한 경험이 쌓인 후 실제

제작에 참여토록 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음

o (KCC) 한국어 방송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o (4EB) 재정적인 지원, 최신 방송 장비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한국어

방송에 대한 관심이 가장 필요함

- 가능한 많은 청취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어

그룹 구성원이 많아지면 더 많은 방송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마무리 ]

o (KCC)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

으로써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앞으로 방송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음

- 향후, 4EB와의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함

< 붙임 - 면담 사진자료 >

< 기념 사진 > < 면담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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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 상업라디오 협회(CRA) 방문·면담

□ 일 시 : ‘19. 12. 4(수), 11:00 ~ 12:30

□ 장 소 : 호주 상업라디오 협회(88 Foveaux Street, Surry Hills, NSW 2010)

□ 면담자 :

o (방통위) 방통위 상임위원, 홍보담당관, 비서관, 손견우·이성용 사무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영욱 연구원, 김지은 통역사 배석

o (호주 상업라디오 협회) 조안 워너(Joan Wanner) 협회장 등

□ 세부 면담내용

[ 기관 소개 ]

o (KCC) 방통위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서비스 정책 및 규제,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임

o (KCC) 2008년 설립된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업무로는 지상파 방송 및 방송광고 관련정책 수립, 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이 있음

o (KCC)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라디오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라디오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방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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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 개요 ]

o (KCC) CRA의 역사, 회원사 현황, 조직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o (CRA) 호주에서 상업방송은 1925년 시작되었으며, 1930년 33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FARB(Federation of Australian Radio Broadcasters)가

CRA의 전신이며, 2002년 CRA로 이름을 변경함

o (CRA) 현재 260개의 호주 상업 라디오 방송사가 CRA의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CRA는 회원사들을 대신해 규제, 산업 진흥 등

다양한 분야의 사안에 대해 여러 사업을 진행 중임

o (CRA) 우리 협회는 미디어 관련 입법과 규제, 방송 산업, 인력 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 매년 정례 회의를 통해 선출된 회장, 부회장 및 9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주요 의사를 결정함

[ 라디오 방송산업 현황 ]

o (KCC) 한국의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액은 최근 5년간 평균 약 8%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 호주의 라디오 방송 산업의 주요 현황은 어떠한지?

o (CRA)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디지털 공룡들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호주에서 라디오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미디어 매체이며

2018년 주요 대도시에서는 매주 1,070만 명 이상이 라디오를 듣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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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주요 도시의 라디오

방송사들의 2018/19 수익은 전년에 비해 0.5% 감소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며, 최근 10년 동안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협회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라디오가 방송산업으로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임

[ CRA 중점 사업 ]

o (KCC)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CRA가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업무 영역은 무엇인지?

o (CRA) 오디오 방송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지만 라디오 청취자

수와 방송사 수익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CRA는 세 가지 영역

에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 첫 번째, 청취자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쉽게

라디오를 듣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마존, 구글

및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매주 호주 인구의 64%가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듣는 것으로 조사됨

- 두 번째, 마케팅을 강화하고, 라디오 산업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 결과를 사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라디오 방송사들의 광고

등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세 번째, 규제 요건을 단순화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며,

지역 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 산업을 대표하여 정부

및 모든 규제 기관과 협력 및 협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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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관련 사항 ]

o (KCC) CRA는 라디오 산업 발전과 회원사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

어떠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o (CRA)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로 방송 미디어에 적용되는 구식 선거 광고 관련 규정을 들 수 있음

- 아울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더 나은 보호를 포함하여

라디오에 대한 더 공정하고 부담이 덜한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장함과 동시에 ACCC(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및 ACMA(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와 지속

협의할 것임

[ 조사 및 연구 ]

o (KCC) 라디오 청취자들의 연령대 및 청취행태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 중인 조사 또는 수행 중인 연구가 있는지?

o (CRA) 이번 회계연도 동안 다섯 개의 대도시(시드니, 멜버른, 브리

즈번, 애들레이드, 퍼스)와 세 개의 중소도시(캔버라, 뉴캐슬, 골드

코스트)에서 청취자 조사를 실시하였음

- 각 도시의 일반 시민 6만 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청취 시간, 선호 프로그램, 청취 장소 및 방법 등으로 구성함

o (CRA)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방송사, 광고 사업자, 일반 기업들에게

제공되어, 청취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광고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송산업 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사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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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 기타 사업 ]

o (KCC) CRA는 역점 사업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사들을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o (CRA) 우리는 라디오가 방송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회원사들이 방송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방송사들이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대책 수립 등은 적절한지 등을 조사하고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수준 높은 전문 방송인력 양성을 위해 호주 내 대학들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회원사 소통 ]

o (KCC) 260개의 회원사를 대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협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 회원사와 소통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o (CRA) 특정한 사안에 대해 회원사들과 직접 소통하고 논의하는

것은 업무량과 문제 해결 속도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다행히, 논점이 되는 사안별로 상업 라디오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전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음

- 예를 들면, 연구 위원회(Research Committee)는 국내외 라디오 방송

산업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해주고 있으며,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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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으로 구성된 지역 위원회(Regional Committee)는 그들에게

문제시되는 규제, 마케팅 등에 관한 사안을 조사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협업을 하고 있음

[ 마무리 ]

o (KCC) 방송산업으로서 라디오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라디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들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음

- 향후,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함

< 붙임 - 면담 사진자료 >

< 기념 사진 > < 면담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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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도 자료

보 도 자 료
2019년 12월 2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 2019.12.2.(월)

문의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강필구 과 장(☎2110-1331)
이성용 사무관(☎2110-1333, syong2@korea.kr)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상임위원 한-호주 방송통신 

협력 강화 및 지역방송 운영현황 파악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상임위원은 12월 2일(월) ~ 7일(토)까지 호주를

방문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현안과 양국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

하고, 지역방송 운영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허욱 상임위원은 호주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통신미디어청(ACMA

: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을 방문하여 UHD 방송과

지역방송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호주 공영 방송국

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를 방문하여 유료방송과 방송광고

등 방송정책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호주의 지역방송과

라디오 및 커뮤니티 방송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호주 상업 라

디오 방송협회(CRA : Commercial Radio Australia)와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협

회(CBAA : The Community Broadcasting Association of Australia)를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욱 상임위원은 호주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 라디오 방송(4EB : 4 Ethnic Broadcasting)을

방문해 한국어 방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

이다. 끝.


